
2026.07.30. 16:08 조회 0

랩 위드의 AI 기반 솔루션 

랩 위드가 기술사업화 컨설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3단 AI를 직접
만든 이유

기술사업화 랩 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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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AI를 만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랩위드는 기술사업화 교육·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기술이전, R&D 사전기획, 시장조사, 사업화 전략, 투자 연계까지 — 기술과 사업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더 잘하기 위해 AI 인프라를 직접 구축했습니다.

AI 솔루션을 판매하거나, AI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기술사업화 컨설팅의 깊이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내부 도구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AI도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거기에 기술사업화 전문 데이터셋까지 — 품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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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라는 강력한 도구 + 기술사업화 전문 데이터 = 컨설팅 품질의 레벨업

AI는 이미 강력합니다.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논리를 구성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은 컨설팅 업무의 속도와 깊이를 동

시에 높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해졌습니다. 기술사업화 전문 데이터셋입니다.

범용 AI는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로 학습됩니다. 강력하지만,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처럼 기관 내부에서만 유통되는 전문 문서는 학

습 데이터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작성시키면 그럴듯하지만 실제 양식·목차·정량목표 설정 방식이 어긋납니다.

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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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 위드는 10년간 실제로 수행하고 완료한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기술사업화 타당성 분석, 시장조사 보고서, 사업화 전략, 결과보

고서 2,100건(14GB) 으로 전용 AI를 학습시켰습니다. 

과제에 선정되고, 검토를 통과하고, 성과를 낸 정제된 자료들입니다.

AI라는 효과적인 도구에, 기술사업화 전문 데이터셋을 더했습니다. 컨설팅 품질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작동하나 — 3단 라우터 + 전용 AI

랩위드 AI 인프라는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① 3단 라우터 — 질의 성격에 따라 최적 AI를 자동 배정

컨설팅 업무에서 AI에게 던지는 질문은 성격이 다양합니다. 정보 검색, 시장 분석, 전략 수립, 최종 보고서 완성 

_ 각각 요구되는 깊이와 정밀도가 다릅니다.

3단 라우터는 들어온 질의의 성격과 난이도를 자동으로 판별해 가장 적합한 AI에게 넘깁니다. 

단순한 정보 탐색과 분류는 사내 서버에 상주하는 AI가 즉시 처리합니다. 시장조사, BM 분석, 브리핑처럼 정보를 종합하고 논리를 

구성하는 작업은 중간 단계의 AI가 담당합니다. 

고객에게 제출하는 최종 사업계획서, IR 자료, 전략 보고서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AI가 투입됩니다.

컨설턴트가 AI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가 들어오면 알아서 적합한 곳으로 배정됩니다.

② 자체 sLLM (rnd-midm) — 기술사업화 전용 보고서 초안공장

3단 라우터와 별개로, 보고서 초안 생성만을 전담하는 전용 AI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rnd-midm입니다.

이 AI는 앞서 설명한 기술사업화 자료 2,000건으로 학습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 사업계획서의 목차 구성, 정량목표 설정 방식, 요소기술 분류 체계, 사업화 방안 작성법을 압니다.

컨설턴트가 과제 정보를 입력하면 이 AI가 초안을 잡습니다. 

컨설턴트는 처음부터 작성하는 대신 초안을 검토하고 완성하는 방식으로 작업합니다. 3,400건의 지식DB에서 근거를 먼저 찾아 초

안에 반영하기 때문에 근거 없이 내용을 지어내는 일도 줄어듭니다.

사내 서버에서만 구동되기 때문에 고객의 R&D 자료, 기술 정보, 재무 데이터가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결국 이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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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위드가 AI 인프라를 구축한 이유는 기술사업화 컨설팅을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정확한 시장조사, 더 탄탄한 사업계획서, 더 빠른 초안 작성 _ 컨설턴트가 본질적인 판단과 전략에 집중할 수 있도록 AI가 보조

합니다.

그리고 그 AI가 기술사업화 자료로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범용 AI와는 다른 결과를 냅니다.

무료 진단도 있으니 맛보기로 사용해 보세요.

기술사업화의 깊이 있는 지원이 필요하시다면 → www.labwith.kr

클린봇

기술사업화 랩 위드

댓글을 남겨보세요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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